
도서발굴단 
추천도서

도서발굴단이란? 

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특례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. 포스팅은 월별 책 추천, 

책 리뷰, 사서가 만난 책의 공간들 등 책에 관한 이야기들이 함께합니다.

감정 어휘
저자 유선경 ｜ 출판 앤의서재

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시집
저자 강혜빈 외 ｜ 출판 한겨레출판사

태양
저자 마에카와 도모히로 ｜ 출판 알마

훠궈 : 내가 사랑하는 빨강
저자 허윤선 ｜ 출판 세미콜론

#디카페인 유자차가 추천합니다

아주 오랜만에 진지하게 잡고 읽은 희곡집이다. 이미 연극은 끝나서 전적

으로 나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읽었지만 연극이 너무 보고 싶다. 전 세계에 

바이러스가 퍼진다. 그중 살아남은 자들은 변이를 통해 새로운 인간의 형

태로 진화한다. 이들의 면역력이나 신체는 초월적인 상태로 변화되었으나 

햇빛 아래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되었다. 이들을 

‘녹스’라고 부른다. 녹스로 아직 변이되지 않은 자들을 ‘큐리오’라고 부르는

데 30세 이하의 큐리오만이 녹스로 변화할 수 있다. 녹스가 될 것인가. 멸

종해가는 마지막 인간이 될 것인가. 당신의 선택은?

#훠궈친구 마라탕이 추천합니다

사실 저의 외식 메뉴는 한정적입니다. 삼겹살, 회 그리고 훠궈. 훠궈를 선택

하는 날은 삼겹살은 너무 기름지고, 회는 너무 양에 차지 않을 때. 비가 주

룩주룩 오거나, 찬 바람이 휘잉 불어서 따뜻한 국물을 먹고 싶어질 때입니

다.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, 세계적으로 어딜 가도 훠궈를 먹는 작가님. 주

야를 가리지 않고 훠궈를 먹는 작가님. 작가님은 진정한 훠선생입니다. 훠

궈를 좋아하는 이는 어서 이 책을 읽으세요. 이 책을 읽자마자, 저처럼 훠궈

집으로 발길을 옮길 것입니다.

#야무진 세미 집순이가 추천합니다

놀라워도, 충격적이어도, 흥미로워도 ‘헐, 대박’. 기뻐도, 만족스러워도, 즐

거워도 ‘너무 좋다’, 마음에 드는 소품을 발견했을 때, 전시회의 작품을 마주

했을 때, 취향인 옷을 걸친 사람을 발견했을 때, 모든 것을 ‘느낌 있네’로 퉁 

치곤 하는 내 어휘력의 한계를 실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. 좀 더 격렬하

고 적당한 감탄사를 내뱉고 싶다고! 스스로 감정을 적절한 어휘로 표현해

낼 수 있다면, 명확해진 어휘만큼이나 당신의 삶 또한 선명해질 것이다.

#무채색 레드벨벳이 추천합니다

점심 메뉴 선정에 진심인 사람을 위한, 꿋꿋이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, 

점심시간을 틈타 딴짓하는 사람을 위한, 시인 9명이 점심시간에 써 내려간 

시집이다. 함께 즐기기도 하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. ‘앗, 

나도 이런 점심시간을 사랑하는데’하고 공감하기도 하면서도 대체 이게 무

슨 소리인지 모를 구절들을 만나기도 한다. 시의 다양한 모습과 수상하고 

좋은 점심시간의 연속, 당신의 점심시간은 어떤가요? 오늘 점심엔 무엇을 

먹었나요? 궁금합니다.

책 속 한줄
“여러분 지금이 점심이에요. 

우리 세 사람은 만나서 시 쓰기고요. 
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시를 쓰고 있으면, 
우리가 같이 있으면, 그게 점심인 거예요. 

아시겠어요?”

책 속 한줄
“해가 뜨고 져야 하루가 가는 거야. 
우리한테는 달이 있어. 소이치 달은 
태양 빛이 반사되어서 빛나는 거야. 

그거 알아?”

책 속 한줄
“그래도 누군가 허윤선 소스를 
시도하겠다고 한다면, 여러분! 
중국 식초, 반드시 중국 식초를 

티스푼만큼은 넣으십시오.”

책 속 한줄
“다양한 감정이 납작하게 눌린 파이 같아서 

한 겹 한 겹의 감정을 체감하지 못한다. 
뭉뚱그려 그저 기분이 좋거나 나쁠 뿐, 
말로는 ‘대박’ 아니면 ‘짜증’이라고밖에 

표현하지 못할 뿐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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